
 

 

아무리 미사시간에 빠짐없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 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당신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성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말입니다. 나의 인기나 명예가 짓밟히려는 바로 그 곳에서 말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품위를 부여하시고, 그 부르심을 실현할 힘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안에서 가려놓았다면 그 커튼을 젖혀보십시오. 그 커튼을 

젖히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유혹이나 욕망이 밀려오더라도 세례자 요한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증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 장 준혁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성가대 소식 

 

주       제; “증거자의 삶 ” “주님 세례 축일”  2008 년 1 월  13 일 

복음 묵상;  마태 3,13-17 이사 42,1-4.6 -7 사도 10,34-38 

 

1)   이제 부활절이 앞으로 10 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일이 있겠지만, 다음 주(1/20)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부디 어렵지만,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봉헌하며 부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연습시간은 아침 9:15 부터 1 시간( 당일 미사곡 및 화답송 연습) 

 중식;  11:45  30 분간. 

                       오후 12;15 부터 1 시간 반; (부활절을 위한 성가 연습)     

 

2) 2008 년 수고해 주실 성심 성가대 임원. 

        지휘자; 김 인숙 세실리아, 반주; 최 상진 엘리자벳,  

        단장; 김 지만 토마스,   총무: 허 경예 수산나,   

        회계; 이 흥진 데레사,   악보장; 박 영아 소피아 

        소프라노; 이 은순 아녜스, 알코; 김 재훈 세실리아,  

        테너; 최 주남 예로니모,  베이스; 신계완 대건안드레아, 

3) 임원 회의 

    1 월 13 일(일) 교중 미사후 부활절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임원회의가 미사가 끝난 후 연습실에서 

있아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1 월 18 일은 (오후 7 시) 성당에서 영성 특강 및 봉사자 총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모든   

성가대원들은 봉사자 총회에 많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 3,13-17] 
 

    

 

                    “  당신 때문에…  ”  

 

 

 

 

 

힘들어 하지 마세요. 
좌절 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당신과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 때문에  
때로는 웃음 찾고 행복해 하고 
당신이 주는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나 역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 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달맞이꽃 님>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 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